
톨루엔, 1월 수출가격 26 .6% 상승
한국은행 , 2003년 유가상승에 환율하락 등 악재 … 무역여건 악화 우려

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뛰고 환율 하락으로 수출물가는 떨어지는 등 무역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

석유화학과 고무제품의 수출물가는 다소 상승했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<1월 수출입 물가동향>에 따르면,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(-2.4%)이 하락한데다 수요 부

진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 가격이 내리면서 2003년 1월 국내 수출물가는 0.5% 하락했다.

환율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기준(외화표시 수출가격)으로는 전월대비 1.6% 상승한 것이다.

수출물가가 하락한데는 영상 및 통신장비(-2.8%), 일반기계 및 장비(-2.7%), 섬유·의복 및 가죽(-2.5%) 등

공산품이 0.5% 내린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.

농림수산품(-7%)도 농산품(-0.9%)과 수산품(-7.7%)도 모두 환율 하락과 수요 감소로 떨어졌다.

반면,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은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경유가 5.1%, 벙커C유 8.6%, 나프타 5.6%, 자일렌

22.2%, 톨루엔 26.6% 등 대부분의 제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4.5%의 증가를 보였다.

금속1차제품도 금괴가 미국-이라크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했고 스테인리스 강판, 형강,

알루미늄도금 철강판 등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1.0% 상승했다.

일반기계 및 장비제품은 원화환율 하락과 수요부진에 따른 국내외 기업 간 경쟁으로 컴퓨터, 컴퓨터 부품,

모니터, 에어컨 등이 2.7% 하락했으며, 케이블, 전동기, 전기회로개폐기 등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도 2.4% 각각

하락했다.

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은 D램, S램, 무선전화기, 브라운관 등이 공급량 증가와 수요 부진에 따른 국내

외 기업들 간의 경쟁 등으로 2.8% 하락했다.

한국은행은 2003년 1월에는 유가와 환율이 각각 수입과 수출 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며, 특히 유가 상승이

문제이나 미국-이라크 전쟁 추이에 달려 있는 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.

수출물가 등락률 비교(2003.01) (단위: %)

구 분 등락률 주요 제품

섬유/의복/가죽제품 -2.5 폴리에스터직물(-2.4), 폴리아미드직물(- 6.9), 파일편물(-2.4), 담요(- 10.2)
석유화학/고무제품 4.5 경유(5.1), 벙커C유(8.6), 휘발유(7.9), 나프타(5.6), 톨루엔(26.6), 자일렌(22.2)
금속1차제품 1.0 금괴(6.0), 스텐레스강판(3.7), 알루미늄도금철강판(3.8), 후판(1.8)
일반기계/장비제품 -2.7 컴퓨터(-3.4), 컴퓨터부품(-2.4), 모니터(-2.2), 에어컨(-5.4), 냉장고(-3.4)
전기기계/장치제품 -2.4 케이블(-2.4), 전동기(-3.3), 전기회로개폐기(-3.0)
영상/음향/통신장비 -2.8 D램(-2.4), S램(- 5.6), 무선전화기(-2.8), 브라운관(-2.4), TV수상기(-2.4)

† 전월대비

한편, 한국은행은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구조를 개선해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

고하고자 2003년 1월 수출입 물가지수부터 기준연도를 종전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했다.

이에 따라 제트유, 나프타, 벙커C유, 등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물가 가중치가 각각 7.9%, 9.4%, 11.2%,

4.5% 등으로 다소 높아졌다. <조인경/화학저널 편집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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